
KCC, 상반기부터 PVC 필름 생산!
빠르면 4월부터 생산할 계획 밝혀 … 관련부서 신설하면서 의욕적 !

금강고려화학은 빠르면 2003년 4월부터 PVC 필름을 생산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.

PVC 필름은 몰딩, 가구, PVC 창호, 강화마루용 바닥재, 싱크대, 제지용 등에서 사용되는데, KCC가 연구끝

에 개발해 현재 테스트중에 있으며 2003년부터 공급할 예정으로 있다.

국내 PVC 필름 시장규모는 1800억원으로 추정되며 생산기업은 LG화학, 화인인더스트리, 선영화학, 한화종

합화학 등이 있다.

PVC 필름 시장에서 LG화학이 35%, 화인이 15%, 선영화학이 12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.

또, 최근 강화마루 시장이 급성장하면 PVC 필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.

KCC는 강화마루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계열사인 E-KCC가 독일에서 수입해 공급하고 있다.

KCC는 PVC 필름 부서를 2002년 말에 신설하면서 시장 조사를 통한 본격적인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

PVC 필름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실리콘 사업도 가시화 될 것으로 알려져 건자재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

기업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. <황현혜/화학저널 취재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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